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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No.97 대전 성평등지수는 상위, ‘안전’, ‘가족’ 분야 성평등 수준은 하위

대전 성평등지수가 수상하다

여성가족부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발표한다. 3개 영역, 8개 분야로 나뉘어 측정

되는 종합지표로 2018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는 23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성평등 

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한다. 그렇다면 대전의 성평등 수준은 어떤지 살펴보자.

‘가족’ 분야 56.4점, 16개 시·도 중 15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6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

위로 구분하며, 대전은 2011년 이래 줄곧 ‘상위 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

다. 2018년 기준 대전의 분야별 지역성평등지수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8개 분야 중 6개 분야가 16

개 시·도 중 중상위권, 2개 분야(안전, 가족)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정보’(95.0점)는 가장 높은 

점수로 1위에 올랐으나, ‘안전’ 분야는 67.3점(16개 시·도 중 14위)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족’ 분야

(56.4점)는 분야별 1위와의 격차가 10.8점으로 벌어지면서 15위에 머물렀다.

1)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류방식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을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각 등급 내 시도 순서는 가나다 순서임(2018년 기준 
상위 지역 : 대구, 대전, 부산, 제주 / 중상위 지역 : 경기, 서울, 울산, 충북 / 중하위 지역 : 강원, 광주, 인천, 전북 / 하위 지역 : 경남, 경북, 전남, 충남)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8개 분야) ① 경제활동, ② 의사결정, ③ 교육·직업훈련, ④ 복지, ⑤ 보건, ⑥ 안전, ⑦ 가족, ⑧ 문화·정보
*지표는 성비로 파악
*출처: 여성가족부,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대전시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점(완전 성평등=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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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0.8

경제

의결

교육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경제활동
·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임금격차
·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관리직 비율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 평균 교육연수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보건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  건강검진 수검률
·  스트레스 비인지율

안전
·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가족
· 가사노동 시간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가족관계 만족도
· 육아휴직자

문화정보
· 여가 시간
· 여가 만족도
· 인터넷 이용률

▒ : 1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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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사결정’ 상승, 
‘안전’·‘가족’ 하락

단위 : 점(완전 성평등=100.0)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출처: 여성가족부,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013년부터 8개 분야별 대전시의 지역성평등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대전 ‘경제활동’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의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수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70.4점)에 다소 주춤했으나, 2013년 

70.7점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2018년 75.7점으로 전년 대비 1.8점 상승했다.

대전 ‘의사결정’ 분야 연도별 추이

‘의사결정’ 분야의 대전 성평등 수준은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4년(33.2점)은 비교적 큰 폭의 

상승(2013년 대비 +7.0점)이 있었다. 2018년 기준 44.0점으로 6대 광역시 중 3위를 차지했다.

대전 ‘교육·직업훈련’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은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 2013년(94.3점) 이후 2017년까지 해마다 소폭 상승하다 2018년 94.8점

으로 전년 대비 0.3점 하락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대전 ‘복지’ 분야 연도별 추이

‘복지’에서 대전시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87.7점에서 지속적인 개선 추이를 보이다 2018년 90.5점(전년 

대비 –0.8점)으로 다소 하락했으나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전 전년 대비 +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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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년 대비 –0.3p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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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년 대비 –0.8p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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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완전 성평등=100.0)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출처: 여성가족부,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대전 ‘보건’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은 ‘보건’ 분야에서 꾸준히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2018년 기준 98.1점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전 ‘안전’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의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은 하락 양상을 보이면서 2018년(67.3점) 16개 시·도 중 14위, 6개 광역시와 

비교해 5위에 그쳤다.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부산보다 9.9점이나 낮은 수준이다.

대전 ‘가족’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의 ‘가족’ 분야 성평등 수준을 연도별 추이로 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다 2018년 56.4점

으로(전년 대비 -2.1점) 하위권으로 떨어졌으며,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대전시 ‘문화·정보’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은 ‘문화·정보’ 분야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2018년 기준 95.0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상승

했으며, 분야 1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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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287-2)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Tel. 042.530.3548~50   Fax. 042.530.3559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메일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를 통해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젠 더 콜 로 키 움  # 성 매 매 공 간  # 세 대 적  분 절  # 가 성 비 주 의  # 현 장 연 구

2020년 제1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6회)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발제  친밀성은 어떻게 상품이 되었는가?: 신/변종 성매매와 '가성비 주의'
발제자 강혜경_중앙대 대학원 사회학과
일시 2020년 2월 19일(수) 10시 20분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전년 대비 23.2명 상승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 출처: 여성가족부,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원자료: 질병관리본부, 『지역건강통계 한
눈에 보기』

*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느끼
는 스트레스 정도 중 ‘대단히 많이’와 ‘많이’
의 합임

지역성평등지수는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특화된 정책 수립,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비교해 하위권으로 하락한 지표에 주목했으며, 성별 추이를 살펴봤다.

대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대전시민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은 2018년 27.5%로 남성보다 0.2%p 높았다. 이는 2008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2016년 대비 4.9%p 상승했다.
단위 : %

▒ : 여성     ▒ : 남성     ▒ : 남녀차이(남성 대비 여성)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8.728.7 29.0
27.3

28.528.2

30.330.8

26.1

22.6

25.5
27.5

-1.7%p -0.3%p

+0.5%p

-3.5%p
+0.2%p

*원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분석
* 가족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합임

▒ : 여성     ▒ : 남성     ▒ : 남녀차이(남성 대비 여성)

63.0

58.3
56.4

58.9
55.6

61.3

56.9 57.3
54.1

62.9

53.7

-1.9%p

-1.0%p

-3.3%p
-4.4%p

-3.2%p

-9.2%p

대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가족관계에 대해 2008년 대전 여성 응답자 중 62.0%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남성보다 1.0%p 낮았다. 

2018년 여성의 ‘만족’ 비율이 남성 대비 9.2%p 하락하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단위 : %

*원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 여아     ▒ : 남아     ▒ : 성비(여아 백 명당 남아 수)

대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추이

대전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여아 백 명당 남아 수 105.2명)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120.5명) 전년 대비 23.2명 상승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악화됐다.
단위 : 명

435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787
728

793

658

743
706

653
610

546

전년 대비 +23.2명

108.1

120.5

105.2 107.0

97.3

120.5


